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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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
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

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
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
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

를 떠나 조금 가니라 (왕하5:14-19)
당시 암몬은 이스라엘 보다 강대국.

나아만은 암몬의 군대장관으로 암몬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나아만에게는 문둥병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몹쓸 병에 걸렸지만, 지위를 잃거나 가정을 잃거나 지

휘력을 잃거나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가 그 나라에 중요한 인물이었

기 때문이다.

당시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고 

있었다.

그 여종이 ‘주인 어른께서 우리나라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

병이 낫는다’고 말하였다.

놀랍게도 나아만은 그 말에 순종한다.

엘리사의  집 앞에 선 나아만은 엘리사의 종으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처방을 전달 받는다.

각종 예물을 가득 싣고 부하들을 대동하고 온 나아만 으로서는 결코 

상상하지 못한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적국의 수장을 고치는 일이 달갑지 않았다. 그가 

병으로 군대장관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롭

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 화를 내고 그냥 돌아 갈테면 가라고 이

런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 왔으니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처방을 전달해 주지 아니하면 않되기 

때문에 제자를 통해서 처방만은 전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아만은 먼길을 오느라 고생도 했지만, 이처럼 문전에서 굴

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고향 다메섹에는 요단강 보다 더 크고 좋고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마나(어머나)강과 바르발(발발)강에서 씻으면 얼마나 간지

가 나겠는가? 이로 보건데 나아만은 대단히 외모와 형식과 명예를 중

시하는 자다. 비록 문둥병에 걸리긴 했지만 결코 품위를 잃을 짓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고 상황파악을 하는데 빠른 사람

이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간파하는 사람이었다.



곁에 있던 나아만의 종들이 이보다 더 큰일도 시키면 해야 하지 않

겠느냐고 하자. 그들의 말에 순종한다.

종들의 말인데 순종한다. 왜냐면 합리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 좀스러운 자들처럼 무조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우기는 

자들과는 다르다. 이런 속 좁으면서 겸손할줄도 모르는, 겸손과 비굴

을 혼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나아만은 그 은혜

를 제대로 수용해서 복을 받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지를 깊이 간파

해야 한다.

성경에는 나아만의 주변에 왕들의 말과 종들의 말이 대비된다. 왕들

은 엉뚱하며 위세만 떨며, 정치적으로 해석한 말만 한다. 그러나 종

들은 치유에 집중하는 말을 한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집중한다.

말에는 경중이 있다. 과장과 진실이 있다.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자기의 취향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무엇을 따

르며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순종이라는 덕목, 순종이라는 품격, 순종이라는 영성은 참으로 고귀

한 것이다. (덕목으로서의 순종, 품격으로서의 순종, 영성으로서의 순

종)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병이 나은 후 깊이 깨닫고 다시금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는 과시용이 아닌,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거부한다. 예물을 받지 말아야 함이 아니

라, 나아만의 경우에는 감사의 표시가 예물로 갚음이 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함이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치유를 개인적인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

인 대사,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였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요구한 셈이다.

나아만은 눈치가 빠른 사람, 그는 굳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흙 

한 바리를 달라고 한다. (돌아가는 길에 아무 곳에서나 퍼 가면 될 

것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침략하지 말라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흙을 지키는 수호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간 이유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굳이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

로, 하나님과의 계약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을 맹세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복은 순종의 사람에게 임한다.

신분 상승도 순종의 사람에게 임한다.

문제 해결도 순종의 사람에게 임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순종이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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